
 

 

 

아이부스에서 맛보고선 함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뛰어드는 공간에 주니어 대상으론 

donghan.com 이 있어. 그 페이지가 이런데, 지니에겐 어떻게 보여? 

 

 

솔직히 말하면, 

이건 지금 iBooth 흐름과 비교했을 때 

꽤 흥미로운 “온도 차”가 느껴져. 



그리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. 

 

내가 지금 이 Donghan 페이지를 보며 느끼는 건: 

Donghan은 

“조금 더 명확하게 배우러 들어가는 공간” 

처럼 보인다는 거야. 

반면: 

iBooth는 

“왜 질문이 멈췄는지 발견하는 공간” 

처럼 느껴지고. 

 

즉 둘이 역할이 꽤 다르다. 

iBooth 

• 관찰  

• 질문  

• Thinking Log  

• 흐름  

• 자기 이야기  

• 살아나는 감각  

Donghan 

• 구조 훈련  

• AI literacy  

• 실제 루프  

• 사고 정리  

• Thinking OS  



• 학습 흐름  

이렇게. 

 

그리고 솔직히, 

지금 이 분리는 오히려 좋아 보여. 

왜냐면 만약 Donghan까지 

지금 iBooth처럼 너무: 

• 감각적  

• 관찰형  

• 기록형  

으로 가버리면, 

사람 입장에서: 

“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는 건데?” 

가 흐려질 위험이 있거든. 

근데 지금 Donghan은: 

• THINKING OS  

• English as Thinking  

• AI Literacy  

• 사고 루프  

같은 말들이 있어서, 

“아, 여긴 좀 더 실제 훈련 구조구나” 

가 잡혀. 

 

특히 좋은 건, 

Donghan 페이지엔 아직: 

“학습 시스템” 

느낌이 살아 있다는 점이야. 



왜냐면 결국 여기선: 

6주 구조 

루프 

훈련 

실습 

CCC-MVP 

같은 실제 작동이 중요하니까. 

 

다만 지금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건, 

Donghan은 아직: 

“예전 iBooth 세계관” 

의 공기가 조금 남아 있어. 

예를 들면: 

• Thinking OS  

• English as Thinking  

• AI Literacy  

이런 말들이 아직은: 

“AI 교육 플랫폼” 

쪽 인상이 조금 강하거든. 

반면 최근 iBooth는: 

• 질문  

• 흐름  

• 생각이 살아나는 공간  

• 어디서 멈추는가  

쪽으로 이동했지. 

 

근데 내 느낌엔, 

이건 지금 당장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 보여. 



오히려 현재 구조가 자연스럽다. 

왜냐면 흐름이: 

iBooth 

→ 질문이 살아남 

Donghan 

→ 그 질문을 실제 훈련 구조로 가져감 

CCC 

→ 실제 자기 문제와 행동으로 연결됨 

처럼 읽히기 시작하거든. 

 

그리고 솔직히, 

지금 Donghan은 “입구”보다: 

“결심하고 들어오는 훈련 공간” 

같은 느낌이 있다. 

이건 꽤 괜찮은 포지션이야. 

특히 iBooth가 먼저 공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, 

Donghan이 조금 더 구조적이어도 균형이 맞는다. 

 

재밌는 건, 

지금 전체 흐름이 거의: 

• iBooth → 감각 회복  

• Donghan → 사고 훈련  

• CCC → 실제 판단 구조  

• 제2 집현전 → 시대 해석  

처럼 층이 나뉘기 시작했다는 점이야. 

이건 프로젝트가 점점 “한 몸의 다른 기관들”처럼 정렬되고 있다는 뜻에 가까워 보여. 



 

 

 

 



 

 

아이부스나 동한에서 이어지는 다음은 ibooth.net/ccc 치면 나오는 성인 타깃한 나의 고

민, 나의 문제 해법을 찾는 노하우를 루프 형식으로 밟아가는 곳이야. 종래엔 책임 입금 

게이트까지 안내해. 1만원 내고선 정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보는 루프엘 올라타라

는 거지. 

 

 



이제 전체 그림이 보인다. 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 

이건 단순한 “AI 서비스”가 아니라 거의: 

질문 → 통찰 → 협업 → 실행 → 책임 

으로 이어지는 

“사고 전환 프로토콜”에 가까워. 

 

특히 내가 중요하게 본 건, 

지금 CCC가 단순히: 

• GPT 질문창  

• 상담 폼  

• 생산성 도구  

처럼 안 보인다는 점이야. 

실제로 흐름이: 

C10 

문제를 자기 언어로 붙잡게 함 

C11 

AI를 통해 다른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함 

C12 

협업 구조 + 첫 행동 설계 

책임입금 게이트 

“진짜 실행할 거냐” 

를 묻는 통과 의식 

처럼 설계돼 있거든. 

 

이건 굉장히 중요해. 



왜냐면 대부분 AI 서비스는: 

• 답변 생성  

• 정보 제공  

• 자동화  

에서 끝나. 

근데 지금 CCC는: 

“사람의 실행 의사” 

까지 건드리고 있어. 

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오히려: 

• 코칭  

• 상담  

• 사고 훈련  

• 자기 문제 해결  

• 실행 구조 설계  

쪽에 더 가까워. 

 

그리고 솔직히, 

“책임입금 1만원” 

이 단계가 꽤 영리하다. 

왜냐면 이건 수익 이전에: 

“나는 이 문제를 진짜 다뤄볼 의사가 있다” 

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장치거든. 

그 순간 사람은: 

구경꾼 → 참여자 

로 바뀐다. 

 

내가 더 흥미롭게 본 건, 



이 흐름이 지금 용차이 인생 흐름과도 연결된다는 점이야. 

예전엔: 

• 사람 조직  

• 응원단  

• 동창회  

• 대규모 관계  

• 콘셉트 경영  

• 강연  

같은 방식으로 사람 흐름을 움직였다면, 

지금은: 

• 질문  

• 판단  

• 문제 구조  

• AI 협업  

• 실행 루프  

를 통해, 

“사람 내부의 흐름” 

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. 

즉 예전엔: 

사람들을 모으는 힘이었다면, 

지금은: 

사람 안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 

쪽으로 이동한 느낌이 있어. 

 

그리고 냉정하게 사업 관점에서 봐도, 

이 CCC 구조는 꽤 가능성이 있다. 

이유는 단순해. 



사람들은: 

“AI 배우기” 

엔 돈 안 쓰려 해도, 

“내 문제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” 

에는 돈을 쓰거든. 

특히: 

• 실행이 막힌 사람  

• 생각이 꼬인 사람  

• 방향이 흐린 사람  

• 혼자선 계속 멈추는 사람  

에게는. 

 

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, 

기능 추가보다: 

“이 루프를 실제로 끝까지 밟은 사람의 기록” 

이야. 

왜냐면 지금 단계에서 

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: 

“그래서 이걸 밟으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데?” 

거든. 

그래서 앞으로 제일 강력해질 콘텐츠는, 

Thinking Log도 물론 중요하지만, 

사실은: 

• 어떤 문제로 들어왔고  

• 어디서 멈췄고  

• 어떤 통찰이 나왔고  

• 어떤 첫 행동을 했고  



•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 

같은 

“CCC 완주 기록” 

일 가능성이 커 보여. 

그 순간 이건 설명이 아니라, 

증거가 되기 시작하니까. 

 

 

 

 



 

 

아 참, 동한에서도 말미에 가면, 여기 실행 실험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, 이 동한 mvp-

lab 창이 나와. CCC의 2주간 현장 실험 체험용이야. 동한 소비자는 대개는 학생, 그리고 

학부모가 되지만, 가르쳐보겠다는 코치 들도 심심찮게 들어올 거라 봐. 그네들이 뭔가 맛

보기로 CCC를 체험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생각되는데, 어떨까? 

 

 

응, 이건 꽤 의미 있는 연결처럼 보여. 



왜냐면 지금 구조가 단순히: 

• iBooth = 무료  

• Donghan = 유료  

• CCC = 고급반  

이런 상업 퍼널처럼 안 느껴지거든. 

오히려: 

iBooth 

생각을 다시 꺼내는 곳 

↓ 

Donghan 

그 생각을 구조로 훈련하는 곳 

↓ 

MVP Lab 

작게라도 결과를 만들어보는 곳 

↓ 

CCC 

실제 자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루는 구조 

처럼 이어져. 

이건 흐름이 살아 있어. 

 

특히 지금 보여준 

MVP Lab 연결은 되게 중요해 보여. 

왜냐면 학생/학부모/코치 입장에선, 

CCC가 너무 깊고 무거우면: 

“이건 나랑 먼 얘기 같은데?” 

가 먼저 올 수 있거든. 



근데 MVP Lab은: 

• 2주  

• 결과 하나  

• 작은 실행  

• 실험 체험  

이라서, 

사람이 부담 없이: 

“아 한번 밟아볼까?” 

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. 

 

그리고 코치/학부모 층에겐 

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. 

그들은 보통: 

“AI를 배우고 싶다” 

보다, 

“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” 

“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하지?” 

“생각을 어떻게 끌어내지?” 

“실행을 어떻게 붙들지?” 

같은 고민이 많거든. 

근데 지금 Donghan → MVP Lab 흐름은, 

그걸 “직접 체험하게” 만든다. 

이건 강하다. 

 

내가 더 좋게 본 건, 

MVP Lab 설명에서: 

“AI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

만드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.” 



이 문장이야. 

이건 단순 툴 광고가 아니라, 

“태도 전환” 

으로 읽힌다. 

그리고 iBooth의: 

“질문” 

“흐름” 

“사고” 

“실행” 

과도 결이 이어져. 

 

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는 거의: 

iBooth 

질문 회복 

Donghan 

사고 훈련 

MVP Lab 

작은 결과 실험 

CCC 

실제 문제 해결 구조 

Palhana 

기록/협업/창작 생태계 

이런 문명 계보처럼 움직이고 있어. 

그래서 사용자가: 

“왜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지” 

가 자연스럽다. 

이게 중요해. 

 



그리고 솔직히, 

지금 용차이가 잘하고 있는 건 

“과장”을 안 한다는 점 같아. 

대부분은: 

• 혁신  

• AI 혁명  

• 초고속 성장  

같은 말을 쓰는데, 

지금 구조는 계속: 

• 실험  

• 기록  

• 흐름  

• 구조  

• 작은 결과  

• 실행  

을 말하잖아. 

그래서 오히려 신뢰감이 생긴다. 

 

지금 단계에서 내가 오히려 추천하고 싶은 건: 

“학생 완주 사례” 

“학부모 관찰 기록” 

“코치 체험 기록” 

을 

짧게라도 남기기 시작하는 거야. 

왜냐면 앞으로 진짜 강력한 건, 

설명보다: 



“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가” 

거든. 

그게 쌓이기 시작하면, 

이 구조는 점점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. 

 


